장례 미사 (부활시기 아닌 때)
해설 :  지금부터 _________ 님의 영결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.

__________ 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는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,

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구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

주님을 믿는 이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, 
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을 우리는 믿습니다. 
우리 교회 공동체는 __________ 님을 주님께 보내드리면서 
주님께서 안아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

__________ 님이 살아계실 때에 희망한대로 하느님을 뵙고,

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빌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.

모두 일어서서, 성당 입구를 향해 주십시오.

( 성부와 (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
◎ 아멘

(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

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
◎ 또한 사제와 함께

(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,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. 
우리 곁을 떠난 ___________를 위하여 

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기도합시다.
주님, 귀를 기울이시어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

이 세상을 떠난 교우 ___________를 평화와 광명의 나라로 부르시어 

주님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살게 하소서.  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◎ 아멘.

( [성당 입구에서 성수를 뿌리고 입당]
시작 성가 <      >번을 부르겠습니다.

[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]
지금부터 고별식이 있겠습니다. 

( 이제 우리는 ___________와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. 

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

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습니다. 

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마지막 인사는 
서로의 사랑을 나타내고, 고통을 덜어주며,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. 
다 같이 고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.
(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, 
이제 저희가 아버지께 ____________를 맡기오니 

나약한 인간으로서 저지른 죄를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

하느님 나라에서 성인들과 함께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. 
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( [성수를 뿌리고 향을 드린다.]
(성수, 분향 예식 중에) 성가를 부른다.
(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, 
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을 떠난 교우 __________가 
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
이 교우를 주님께 맡기나이다. 

(주님께서는 __________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
 저희에게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

 모든 성인의 통공을 보여주셨나이다.)

주님,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
주님의 종 __________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, 
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
주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
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. 
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◎ 아멘.

( 주님. __________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.
◎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.
(  _________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.
◎ 아멘.
( 주님을 찬미합시다.
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성가 <    >번을 부르며 ________를 위한 영결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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